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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을 배출한 축구명문 순천중앙

초(교장 김유탁) 축구부가 화랑대기에서

456학년부 모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

다

순천중앙초는 최근 경북 경주시 일대에

서 펼쳐진 2014 화랑대기 전국 초등학교

유소년 축구대회 U10(4학년) 부문에서

우승했다 또 U11(5학년부)에서는 준우

승 U12(6학년) 화랑컵에서는 3위에 올

랐다 456학년전부문에서입상은전국

에서도찾아보기힘든쾌거다

화랑대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축

구 대회로 올해는 국내외 초등학교 170

개교 439개팀이참가했다

특히 U10 우승을 이끈 송호는 최우수

선수에 뽑혔고 정재현은 골키퍼상을 받

았다 U11 부문에서 뛴 김민제는 6골을

몰아넣어 득점왕에 올랐다 이태응은 우

수선수상을 유도연은 미기상(美技賞)을

U12 홍준기는장려상을수상했다

U10 부문은 1차전에서 광양북초를 상

대로 51 2차전에서충남천안초를 10 3

차전에서울산전하초를30으로누르고8

강에 안착했다 8강전에서 전북 이리동초

를 32로 준결승에서는 서울거여초를 2

1로 제압했다 결승전에서 경남 남해초와

맞붙어 22로 비겼지만 승부차기에서 3

2로이겨우승컵을들어올렸다

U11 부문에서는 경기 양평초(41 승)

인천 만수북초(30 승) 서울 서강초(52

승) 마산합성초(10 승)를차례로제압하

고 4강에 올랐다 서울 삼선초 20으로 누

르고결승에진출했지만경북포철동초에

12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

다

U12 화랑컵 부문에서는 서울 거여초

(20 승) 경기 용인초(30 승) 경기 매송

초(52 승) 경기 안양초(10 승) 서울 신

흥초(30)를 제물로삼아가볍게 8강에올

랐다 8강전에서도 경기 수지초 10으로

제압했다 하지만 준결승전에서 서울 대

동초에02로패하면서 3위를차지했다

U10부문 우승으로 정한균 감독은 순

천중앙초에서만 99승을 챙기며 100회 우

승을눈앞에두게됐다 정감독이한번만

더우승하면우리나라최초로한학교 100

회우승이라는금자탑을쌓게된다

정 감독은 지난 1983년 12월부터 순천

중앙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31년간

▲국제대회 10회▲전국대회 20회▲도내

대회 69회 등 모두 99차례의 우승기록을

일궜다

그는영국스완지시티기성용과울산현

대 김영광 국가대표 이종호 등 걸출한 스

타축구선수들을배출했다

정감독은이같은공로를인정받아순천

시민의 상 국무총리 표창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남

축구협회 부회장 한국유소년축구연맹 부

회장을맡고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백전노장 스트라이커 이동국(전북)

이 1년2개월만에축구대표팀에승선했

다 또 베테랑 수비수 차두리(서울)도 2

년6개월만에태극마크를달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

해다음달예정된베네수엘라(9월5일오

후 8시부천종합운동장) 우루과이(9월

8일 오후 8시고양종합운동장)와의 축

구대표팀평가전에나설태극전사 22명

의명단을발표했다

이번대표팀명단에서눈에띄는선수

는 단연 이동국과 차두리 등 올드보이

들의귀환이다

이동국은 지난해 6월 2014 브라질 월

드컵 최종예선전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대표팀에 뽑혔다 현재 A매치 99경기에

출전한 이동국은 이번 두 차례 평가전

가운데 한 경기만 출전해도 A매치 100

경기 출전을 기록하게 돼 센추리 클럽

에가입하게된다

오른쪽 풀백인 차미네이터 차두리

의발탁도팬들의관심거리다

차두리는 출전한 마지막 A매치는 2

년9개월 전인 2011년 11월 레바논과의

2014 브라질월드컵 3차 예선이다 차두

리는 지난 3월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앞

두고 대표팀에 선발됐지만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제외된바있다

축구대표팀 9월 평가전 명단(22명)

▲GK이범영(부산 아이파크) 김진현

(세레소 오사카) ▲DF김창수(가시와

레이솔) 김영권(광저우에버그란데)곽

태휘(알힐랄) 임채민(성남FC) 김주

영차두리(이상 FC서울) 이용(울산 현

대) 박종우(광저우 부리) ▲MF기성

용(스완지시티) 이청용(볼턴) 손흥민

(레버쿠젠) 한국영(카타르SC) 남태희

(레퀴야SC) 이명주(알아인) 김민우(사

간 도스) 한교원(전북 현대) 구자철(마

인츠) ▲FW이동국(전북 현대) 이근

호(상주상무)조영철(카타르SC)

연합뉴스

화랑대기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에서456학년 3개부문모두입상한순천중앙초등학교축구부가파이팅을하고있다

순천중앙초제공

광주 FC의 정원주 대표이사(중흥건설

사장사진)가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

1억원을후원했다

광주 FC는 최근 5경기(2승3무) 무패행

진을하고있지만 7승9무7패(승점 30)으로

리그 6위에머물고 있다 그러나 2위 안양

과는 4점 3위 강원과는 3점차의 박빙의

순위싸움을벌이고있다

승격 플레이오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는 리그 4위에 올라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말부터 열리는 홈 3연전(08월31일강원

FC 9월6일안산경찰청 9월13일고양

HIFC)이 광주 승격의 고비가 될 전망이

다

정원주 대표이사는 후반기 들어 팀이

조직력을갖춰가며상위권도약을향한발

판을마련했다며 힘든일정을소화하고

있지만 광주시민들에게 승격을 통한꿈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내주길바란다고밝혔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기성용의후예들전국축구대회휩쓸다

화랑대기유소년대회

456학년 모두

우승준우승3위 쾌거

광주FC 정원주대표이사 선수단에 1억 쾌척 파이팅

이동국차두리축구대표팀승선

내달베네수엘라평가전명단

손흥민등국내8명해외14명

이동국 차두리

<순천중앙초등>


